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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We have studied the problems of the proposal to sell eyeglasses for vision correction online. Methods: We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plan submitted by the company, and identified and analyzed the problems through the current laws and overseas                    

cases. Results: The contents of the plan to order, prepare and sell eyeglasses for vision correction online are not in line with reality,                      

and they are violating the current law. In overseas cases where online sales are being implemented in advance,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quality of glasses, the problem of eyeglass frames, and the optical problems of the dispensed glasses were confirmed.                    

Recognizing that the system for vision correction glasses is different betwee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and if the government                  

wants to provide better services to people who need glasses for vision correction, expand the scope of korean optometrist' work or                    

support health insurance for vision correction glasse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policy measures to provide higher quality                  

services to the public. Conclusions: The contents of the plan submitted by the company are very poor, inconsistent with reality,                   

cause many problems and in violation of current laws, so these plan should not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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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정보통신 ICT융합기술 및 혁신적 금융서비     

스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빠른 산업발전 속도에 비해 규        

제로 인하여 실제로 상용화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고,      

결국 4차 산업혁명과는 거리가 생긴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 2019년 1월 17일 이래로 신산업  ·  신기술 분야에서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면 해당 규제를 일정       

기간동안 면제해주거나 유예하여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완성되었다.[1]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      

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  ·  장소  ·  규모 제한)하에서 시             

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        

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        

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이다.[2]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신기술  ·  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  ·  안전  ·  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를 균형 있게 추구하               

고 새로운 융합 제품  ·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           

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특        

례 등의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새롭게 도입하였다.[3] 

이러한 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안경 산업과 관련된 규제       

개혁 분야 내용으로는 경쟁제한 규제혁파 과제로 “일정도      

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2018년)”,[4] 신산업     

현장제기 규제혁파 과제로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      

(2019년)”,[4] ㈜픽셀디스플레이에서 산업부에 제출한 “모    

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2019년)”등이 있다.[5] 2019년    

“AI 기반 온라인 안경 판매 서비스(A업체, 이하 업체)”에       

서 온라인 도수 안경판매 허용 여부에 관한 검토를 정부        

에 요청했고 최근에 실증계획서를 제출한 상태이다.[6] 하      

지만 안경업계의 강한 반발에 정부에서는 업체에서 제출      

한 “인공지능과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안경(시력보정용     

렌즈 포함)의 전자상거래 판매”의 실증계획서를 “한걸음     

모델” 과제로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혁파를      

앞세워 시력보정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려는 정부     

의 움직임은 안경사제도라는 근간을 근본적인 것으로 흔      

드는 것이며, 국민의 시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안경사 제        

도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매우 어        

려운 처지에 처한 안경사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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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업체에서 제출한 “인공지능과 얼      

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안경(시력보정용렌즈 포함)의 전자     

상거래 판매”의 실증계획서(이후 계획서) 내용을 확인, 분      

석하여 계획서의 문제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        

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실증계획서인 “인공지능과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안경(시력보정용렌즈 포함)의 전자상     

거래 판매”의 내용들을 파악하고, 해외사례, 현행 법률 등       

의 내용을 확인 분석하여 인공지능과 얼굴인식 기술을 활       

용한 안경(시력보정용렌즈 포함)의 전자상거래 판매 실증     

계획서의 문제점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해외 온라인 판매       

안경의 문제점들을 다룰 것이다.

결과 및 고찰

업체에서 제출한 실증계획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      

외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시력보정용안경을 주문, 조제, 판      

매하는 산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       

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      

하여야 한다”[7]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률 조항이 세       

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안경 산업 발전을 저해하       

는 규제내용이라고 업체는 생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업체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시력보정용안경을 공      

급하는 실증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업체에서 개발     

한 딥러닝 프로그램과 얼굴인식기술을 결합하여 다양한     

안경을 실제 착용한 것과 같은 동일한 경험을 하게하여       

구매자가 안경테를 선택 또한 안경렌즈를 선택 할 수 있        

다. 업체에서 제공하는 안경테와 안경렌즈는 검증된 최고      

급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안과의사의 처방전      

을 사이트에 제출하면 업체의 전문안경사가 시력보정용안     

경을 조제한다. 조제된 안경은 우체국 택배를 통해 착용자       

에게 전달하거나 오프라인 안경원을 방문하여 안경을 수      

령한다. 이 실증계획은 약 2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의 구매자들을 안경테를 구매하여 시력보정용안    

경을 구매하는데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어 검증지      

역은 서울과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하여      

안경산업의 매출을 향상시키고, 신규 고용창출 효과도 있      

을 것이다라고 계획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출된       

업체 계획서 내용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현재 국내 안과전문의 숫자는 약 3,800명 정도        

이다. 물론 수도권에 안과 의사들이 집중되어 있지만, 안       

경이 필요한 환자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매우 부족한 숫자       

이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안경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안과      

를 방문해서 검사 받고 처방전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 만        

한다면,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안         

경원에서는 무료로 검사 받고 처방전을 받을 수 있는 데        

특별한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시력검사를 안과에 방문하      

여 처방전을 받는 다는 것은 건강보험의 재정낭비를 유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력안정을 위해 안과의사의 상세한      

처방만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과 이중초점, 누진다초점     

렌즈를 안과의사 만이 처방을 할 수 있는가? 또한 중굴절        

이상의 렌즈는 왜 안과의사의 상세한 처방이 필요한 것인       

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 처방        

은 안경사도 할 수 있고, 안과 병·의원에서 발행되는 단초        

점렌즈가 필요한 처방은 병의원에서 근무하는 많은 안경      

사들이 검사를 한다. 안과의사가 이중초점렌즈, 누진굴절     

력렌즈를 처방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고,     

중굴절이상의 렌즈는 안과의사의 상세한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언제부터 안과의사가 환자가 착용해야 할      

안경렌즈의 특성까지도 잘 파악하고 처방을 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업체가 안경업계의 현실      

을 모르거나, 업체에서 다루기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또는       

실증기간 동안 운영이 되었을 때 경제적 손실이 많이 발        

생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단초점렌즈만을 실증기간동안에     

사용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 같다.

두 번째, 안경광학과 졸업예정자와 졸업자가 국가시험     

을 통과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안경사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학제와 상관없이 안경사면허는 단일 면허이       

다. 그래서 업체에서 주장하는 전문안경사라는 제도는 없      

다. 업계에서 전문안경사라고 호칭을 쓰는 경우는 단순히      

안경렌즈, 콘택트렌즈 또는 안경테 업체에서 관련 세미나      

또는 일정 교육을 받았을 때 사용을 한다. 그런데 계획서        

에서는 업체에서 고용되어 있는 안경사가 어떤 특별한 전       

문가인 것 같이 주장을 하는데, 이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일 수 있다. 그리고 업체의 설명으로는 안경사의 업무       

영역을 단순한 조제안경사의 역할로 제한을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안보건을 위해 만들어진 안경사의 업무 영       

역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한 정의는 식품의약품안      

전처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별        

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따르면

“A76000 시력보정용안경 Sight corrective spectacles

A76010.01 시력보정용안경 [1] Sight corrective specta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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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규격에 따라 시력을 보정하려고 제조한 안경(수      

경 등 여가용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근시용, 원시용,      

난시용, 노안용, 약시용, 등의 안경이 있으며, 환자의      

시력에 맞추어 면허가 있는 사람이 조제, 가공하는 것       

은 제외한다.”[8]

위와 같이 정의되어 있으며 면허가 있는 시람(안경사)이      

환자의 굴절이상을 검사하여 조제, 가공, 판매되는 것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안경사가 조제가공 한 환자       

의 시력에 맞춘 시력보정용안경은 의료기기가 아니다. 시      

력보정용안경은 공산품인 안경테와 의료기기인 시력보정    

용안경렌즈의 조합이다. 이는 치과기공사들은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받아 의료기기로 분류된 치과     

보철물 소재들을 가공하여 치과에 제공하는 보철물과 비      

슷하다고 역활을 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치과기공사에     

의해 제조되어 치과에 제공되는 보철물들도 의료기기 또      

는 용구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로 분       

류된 시력보정용안경은 공장에서 대량생산을 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정처의 기준에 따라서 관리되어 생산, 판매     

되고 있다. 하지만 안 전문가인 안경사가 법률이 정한 공        

간에서 환자를 굴절검사해서 결과를 얻고 이것을 바탕으      

로 환자가 선호하는 또는 추천받은 안경테와 적절한 안경       

렌즈를 선택하여, 안경을 조제하고, 얼굴 형태에 맞게 조       

정하여 최대의 광학효과를 얻게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시       

력보정용안경을 환자에게 판매한다. 이렇게 안 전문가인     

안경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시력보정용안경은 의료기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안경사만이 조제, 판매하게 규정한 것이다. 

또한 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장소에서 정해진 기기를 갖        

추고 안경사가 안경을 조제하고 판매해야 하는 이유에 대       

해서 업체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시력보정용       

안경은 단순히 안 보이는 것을 잘 보이게 하는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굴절이상뿐만 아니라 시기능을      

보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시력보정용안경을     

조제, 판매하기 위해서 우선되는 것이 굴절검사이다. 이      

검사 과정에서 안경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안경사는 환자를 안과로 보내는 역할        

을 하고 있다. 또한 안경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은        

문진을 통한 과정, 시력검사 과정, 조제된 안경을 조정하       

는 과정 그리고 착용하고 있던 안경의 조정 과정 등에서        

발견된다. 안질환의 의심이 있는 자를 선별하여 안과병의      

원에 연계해주는 관행은 국민의 안보건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획득한 안경       

사에게 법률에서 허용한 안경원에서만 굴절이상을 검사하     

고, 시력보정용안경의 조제·판매 허용한 것이다. 이 업체      

의 계획서는 단순한 패션의 개념으로 안경에 접근해서 나       

온 아이디어일 뿐이다.

네 번째, 업체에서는 얼굴을 탐지하여 3D Rendering과      

인공지능의 유사 안경 추천 검색을 통하여 안경테를 착용       

하지 않고 다양한 안경테를 선택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      

여 안경테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       

미 해외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 매우      

비슷하다.[9-12] 업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성능이 더 낫      

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비교 결과는 없다. 또한 이 프        

로그램들의 문제는 미용적인 부분만을 다루고 있다. 시력      

보정용안경테의 본래 목적은 굴절이상을 보정하기 위한     

최상의 광학적 효과를 내기위한 것인데, 이러한 프로그램      

들은 단순한 미용적 또는 패션과 관련된 부분만을 고려하       

고 있다. 계획서의 내용만 확인해도 안경테의 코받침, 전       

경각, 안면각, 다리의 길이, 경사각 등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단순한 안경테 이미지를 얼굴 위에 올려놓는 기술       

일 뿐이다. 구매자가 이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안경테를 선       

택하고 시력보정용안경을 구매하였을 때, 택배를 통해 안      

경을 받았을 때 조정과정이 생략될 수 있다. 안경이 처방        

과 다르게 조제되었거나, 코 높이, 경사각, 다리길이, 테의       

수평각 등이 구매자의 얼굴에 맞제 조정이 되지 않은 상        

태에서 구매자가 안경을 받아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       

생할 수 있다. 또는 구매자는 오프라인 안경원에서 안경사       

를 통해 시력보정용안경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있다면 모든 문제들을 구매자를      

직접 담당하는 안경사들이 해결해야만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 산정 등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안경사들의 이     

미지 실추에 대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것인 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또한 업체에서 조제된 안경을 안경원       

에 또는 환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비 및 피팅(조정)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       

런데 일개 업체에서 조제료와 피팅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시력보정용안경은 연말정산의    

의료비항목에 포함되어 1명당 연 50만 원까지 연말정산항      

목에 의료비로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13] 법률상으로는 공      

산품인 안경테와 의료기기인 안경렌즈로 조합된 안경사만     

이 조제, 판매를 할 수 있는 시력보정용안경에 대한 의료        

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안경렌즈 가격에 대해서만 의료      

비 공제를 해야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인 굴절수술(라식, 라섹 등)과의 형평성을 내세워서 시력      

보정용안경의 전체가격에 대해서 의료비로 공제를 하고     

있다. 즉 정부에서도 시력보정용안경의 안경테는 단순한     

디자인 또는 패션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안경       

사가 검사하고 처방하여 조제해서 환자에게 조정과정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므로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이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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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업체의 제작에 의해 제공되는 안경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해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온라인 업체가       

안경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안경 구매영      

수증을 의료비 항목을 위해 발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       

제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만 한다.

다섯 번째, 2020년 안경사 면허자수는 44,739명으로 인      

구 1,000명 당 0.86명 비율이며, 2021년 1월 개업안경원의       

수는 10,465곳이다. 서울, 경기, 인천(수도권)의 인구 비율      

은 50.2%이고 안경원의 비율은 약 43%이다. 해외와 비교       

를 해도 인구대비 많은 안경원과 안경사들이 배출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14] 현재 인구대비 안경원수와 안경사의       

수는 충분하며, 지역 소도시에서도 시력보정용안경이 필     

요한 환자들은 언제든지 필요한 시간에 접근할 수 있게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안경의 구매      

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왜 실증 규제 특례 기간        

동안 운영지역을 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로 한정을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출한 계획서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면 또는 읍 단위에서 실증을 해야만 한다. 그렇        

지 않고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서만 운영을 하려고하는 이       

유는 업체의 브랜드 홍보 또는 자사 안경테들의 홍보를       

위한 것이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리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인구 소멸지역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여 자신의 사      

진을 찍어 올리고, 처방전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구매자        

들의 초상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의 안경원에 젊은 사람들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 향상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 

여섯 번째, 실증계획서에서 제시하는 자료들의 정확성     

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다. 국내 시장 규모자료의 부실함       

이다. 안경 산업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서 2016년까지는      

통계청의 실제 자료를 사용하였고, 이후 연도는 예상치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통계청에서는 2016년은 2조 1천억,     

2017년은 2조 3천억, 2018년은 2조 3천억, 2019년은 2조       

4천억으로 안경소매업 매출을 발표하였다.[15] 계획서의    

2019년 예상 매출 2조 8천억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3조원 그리고 2021년에는 3조3천억을 예      

상했으나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매출      

은 더욱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통계청자        

료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2019년의 안경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매출과 종사자 수를 확인해보면 가맹      

점 수와 종사자 수가 다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16]        

그리고 2021년 자료에 의하면 8개 광역시 안경원의 수가       

감소했으며 신규안경원의 유입이 거의 없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14]

“시장을 성장시키는 요인으로는 안경과 선글라스의 패     

션 아이템, 인구 노령화에 다른 시력보정 수요 증가, 콘택        

트렌즈의 신규시장 창출 등”을 계획서에서 주장하고 있다. 현       

재 안경원에서는 온라인 판매와 다양한 판매처 때문에 선       

글라스는 안경원의 매출에서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      

외에서는 선글라스도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선 허가를 받      

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17] 국내에서는 단순한 패션개      

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 등을 통해        

착용자에게 다양한 가격과 다양한 제품들을 다양하게 선      

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안경        

테와 선글라스는 안경산업 매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2014년 안경렌즈 설문조사에서 ‘안경렌즈 전체 매출      

에서 싱글비전렌즈의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에     

42%인 125곳이 80%라고 답했으며, 70%가 24%인 72곳,      

60%가 16%인 48곳, 50%가 5%인 15곳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 비해 싱글비전렌즈(단초점렌즈) 비율이 감소하    

고 있다. 그리고 기능성렌즈와 누진렌즈 시장의 확대가 기       

대된다고 한다.[18] 2018년 안경렌즈 설문조사에서는 기능     

성렌즈와 누진렌즈의 매출을 단순히 ‘증가’와 ‘없다’로 양      

분해 보면 ‘증가’가 50%로 22%인 ‘감소’의 두 배를 넘었        

다.[19] 따라서 기능성 안경의 매출은 안경원의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안인구의 증      

가와 디지털기기 등의 사용 증가로 눈을 과도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변화에 따라서 노안 연령도 급속하       

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누진렌즈의 사용이 확       

대되어 매출의 향상을 예상할 수 있고, 단초점렌즈 사용의       

비율이 감소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계획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초점렌즈 판매에 의한 매출 증가는 크       

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의 안경가격은 외국        

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안경을 바꾸는 횟수가       

증가하더라도 매출이 큰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과도한      

안경사 배출로 인해 인구대비 많은 안경원개설과 업무영      

역의 확대가 없는 상황에서 안경원들 사이의 과도한 가격       

하락 경쟁을 하여 안경가격은 충분히 낮아진 상태이다.[20]      

다만 노인인구 증가와 과도한 안구 혹사에 의한 노안인구       

확대로 인해 누진굴절력렌즈와 누진굴절력 콘택트렌즈의    

시장이 더욱 확대된다면 이 부분은 안경 산업 매출에 크        

게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 19 상황에서는 가구        

들이 안경에 대한 소비를 매우 줄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         

황은 지난해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을 때 보       

여준 결과를 보면, 가계의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재난지       

원금은 일시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되고, 안경원 매출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안경가격이 낮은 상태이지만 극단적으로 환자들이 안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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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소비를 억제한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결과      

이다.

왜 업체에서는 누진굴절력렌즈를 다루지 않는 가에 대      

한 부분을 생각해야만 한다. 누진굴절력을 검사, 조제, 조       

정, 판매하기 위해서는 비대면을 통해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업체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면 온      

라인으로 매출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누진굴절력렌즈      

를 비대면으로 조제, 판매하는 것을 추진해야하는데 이 부       

분이 빠진 단초점렌즈만을 다룬다는 것은 업체에서도 검      

사 및 시력보정용안경의 조제와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일곱 번째, 시력보정용안경을 조제하기 위해서는 안과     

병  ·  의원뿐만 아니라 안경원에서 굴절검사를 한 결과 값이          

필요한데 이를 통칭해서 처방전이라고 한다. 이 안경처방      

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아직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다. 환자가 안경원에서 굴절검사 결과 값       

을 처방 받고 해당안경원에서 조제된 안경을 구매한다면      

현행 법률상 문제가 없다. 하지만 환자가 안과 병  ·  의원에           

서 굴절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0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항목 중에서 “시기능검사, 분류번호    

나-671, 코드 E6710, 분류 : 굴절및조절검사[안경처방전교     

부포함]”로 구분되어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21] 그      

런데 지원항목에 안경처방전교부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처방전이라는 용어는 약사법에 따라 약물에만 해당      

되나, 일부 의료기기도 포함될 수 있다.[22] 따라서 법률적       

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      

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①항       

의 별표1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      

무 범위(제2조제1항 관련), 8.에 다르면 안경사는 6세 이       

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에 따       

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만 6세 이하의 아동의 경          

우는 안과의사에 의해서만 굴절검사를 받아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 약물을 사용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안과의사에       

의한 검사결과 값이 적혀진 처방전을 가지고 원하는 시력       

보정용구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안경원이고, 처방에 맞춰       

시력보정용구 또는 시기능 교정안경을 조제  ·  조정  ·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안경사만이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만 6세          

이하의 아동의 경우에 발행되는 굴절처방전은 약사법의     

처방전과 비슷한 의미를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       

만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고 안과에서 발생된 안경        

처방전 내용이 개인의료정보로 포함이 될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안과에서 발행한 안경처방전을 업체에 넘      

겨 시력보정용안경을 조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여덟 번째, “온라인을 통한 배송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에는 배송인력, 고객지원관련 인력까지 확대될 것으로, 신      

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오히려 전체 안경원 중에서 1인 안경원이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23] 이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시력보정용안경을 판매한다면 당연히 소규모 안경원들은    

가격경쟁력감소로 인해 매출 감소로 타격이 매우 클 것으       

로 예상되는데, 안 전문가인 안경사들의 감소가 단순 업무       

직종의 인력 증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다.

아홉 번째, 도수렌즈는 “검증된 제품 판매” 그리고 “최상       

위 브랜드 제품”을 한정하여 판매한다고 하는데 무슨 검       

증이고 무슨 최상위 브랜드 제품인지 명확하지 않다. 어떤       

기준에 따른 제품성능검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      

에서 안경테는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일반적으로 KS 마크      

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KS 인증을 받아서 판매를 해야         

하는 것은 강제 요건이 아니다. 최근에는 KS G ISO12870        

의 규정을 따르고 있지만 금속테의 안정성에 관련된 부분       

이 주가 되고 플라스틱안경테에 대한 규정은 애매한 부분       

이 있다. 최근 KC (Korea Certification) 인증을 통하여 안        

경테에 강제인증을 추진하려 했으나 안경테는 어린이용에     

비해 안전기준이 한 단계 낮은 ‘안전 기준준수’ 품목으로       

KC 마크를 부착하지 않기로 결정되었다.[24] 따라서 안경      

테의 질 관리에 허점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허점 때문        

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를 통한 검증되지 않는 안경테      

의 구매로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25] 미국과 유럽       

연합 등의 국가에서는 강제인증 제도를 만들어 안경테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고, 금속장신구와 금속제 의류부속 등      

의 기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에 대한 니켈방출량을       

“0.5 µg·cm2/ week 이하”로 규제 기준을 설정해 놓았다. 그        

리고 최근에 피어싱 등 부품에 대한 니켈규제함량을 니켈       

방출량 규제(0.2 µg·cm2/ week 이하)로 전환·설정하여 더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17] 업체에서 주장하는 검증된 제품      

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도 않고, 안경을 착용했을 때 발        

생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부        

분이 명확하지 않다.

앞에서 온라인으로 시력보정용안경 판매에 대한 계획서     

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계획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안경사 제도를 부정하는 입장       

이다. 시력보정용안경을 단순한 패션의 개념으로 접근하     

여 무책임한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해외 사례를 언급하       

며 우리나라의 업체에서도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단순한 업체의 의견을 따른 정부의 미숙한 운영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이 업체에서 모델로 삼고 있는 해외 업체        

들을 보면, 프랑스 기업인 FittingBox는 2020년 매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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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백만불이고, 직원수는 87명, 미국 기업인 Ditto의      

2020년 매출액은 8.7 백만불, 직원 수는 60명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단초점 렌즈 맞추는데     

드는 비용은 평균 65 유로~235 유로, 누진다초점렌즈는      

150 유로~340 유로로 안경테를 포함하면 평균 316 유로       

~613 유로이며, 이는 유럽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비싼 편       

에 속한다. 프랑스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안경 의료       

보험 100% 환급제 시행하고 있는데, 전액 환급 가능 제품        

은 대부분이 매우 싼 가격으로 공급이 되는데 이런 제품        

을 선택한 프랑스 국민은 전체의 6%에 불과하다 즉 프랑        

스 국민들은 가격보다는 품질 선택하고 있다라고 판단된      

다.[26] 온라인을 통해 시력보정용안경을 공급하는 경우, 매      

출은 향상되었으나, 새로운 시장의 고용확대를 발생시키     

지 않는다는 결과와 시력보정용안경에 대해 가격보다는     

질을 더 선택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19년 미국에서 안경 판매량은 245억 달러 규모 정도       

이며, 안경렌즈는 134억 달러, 안경테는 101억 달러 규모       

의 매출을 올렸으며 독서용 안경은 9.7억 달러이다. 온라       

인을 통한 안경테 구매가 더욱 쉽고 저렴해지면서 안경테       

유통 채널 중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2월         

와비파커(Warby Parker)가 ‘홈 트라이온’, ‘가상 트라이온’     

서비스를 제공, 독과점 안경테 시장의 판도를 뒤엎은 이후       

여러 온라인 매장이 오픈하였으나, 온라인 판매의 급성장      

에도 불구하고 눈 검사 및 처방전 발행, 친숙함을 무기로        

한 오프라인 매장은 여전히 가장 큰 유통 채널로 자리 잡         

고 있다. 온라인 판매로 시작한 와비파커 또한 이러한 고        

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내에 수십 개의 매장        

을 열었고, 가상 시력검사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한 안경       

판매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직접 방문을 통한 시       

력 검사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검안사는 이 테스트가 부정확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포괄      

적인 시력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플로리        

다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종합적인 검사 없이 온라인으       

로 콘택트렌즈와 안경 구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비매장 판매 중 인터넷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        

력 검사, 진단서 발행 등 안경 구입 절차의 특성상 매장         

판매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27]

해외의 경우에는 시력보정용안경을 조제, 판매하기 위     

한 과정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존재한다. 안과의사, 검안사,      

굴절안경사(Refraction Optician) 등을 통해 처방전이 발행     

되고, 이 처방전이 조제안경사(Dispensing Optician)에게    

전달되어 안경이 조제, 판매된다.[28] 이와 같이 각과정의      

전문가들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경의 가격      

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 업체들은 이 과정을 줄        

여 가격을 하락시킨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안경테       

와 렌즈를 선택하고, 처방전을 올리고, 선정한 안경테를      

업체로부터 받아서 써보고 안경을 선택하고, 이러한 과정      

에는 또 몇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나 시력보정용안경을 받       

아 착용할 수가 있다. 착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업체에        

안경을 보내고, 수리를 받고, 조정을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안경의 구매 가격이 하락되었       

지만 보험의 지원을 생각하면, 여전히 한국에 비해서는 가       

격이 비싼 상태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반적인 시력보      

정용 안경은 안경원을 방문했을 때, 문진과 굴절검사를 통       

하여 안구와 시력의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그 결과로 처방       

을 받아 안경테와 렌즈를 선택하고, 안경원에서 안경사가      

안경을 조제하여 일반적으로 몇 시간 정도면 환자들은 시       

력보정용안경을 조정 받아 착용할 수 있다. 특별한 렌즈를       

주문하여 안경을 조제하는 경우에도 1주일 정도면 환자들      

이 불편 없이 안경을 받아 착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안경원을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시력보      

정용안경을 바로 착용하여, 착용상의 문제점을 바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제점들을 바로 해결 수 있는 시스템을 갖         

추고 있다. 

Warby Parker, Fittingbox, Ditto, Miste SPEX 등의 온라       

인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매출액의 대부분이 시력보정      

용안경에서 창출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가격도 여전히 한국       

에 비해서는 비싸다. 이런 온라인 판매를 통하여 안경산업       

의 매출이 증가했다는 결과와 시력보정용안경 가격에 대      

한 만족도가 높아졌을 수는 있지만, 시력보정용안경에 의      

한 매출의 증가 그리고 시력보정용안경의 광학적인 교정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했다는 직접적인 결과는 현재      

까지 없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구매 안경에 대한 품질        

과 안정성에 대한 결과에서는 온라인에서 구매된 안경의      

44.8%가 렌즈 광학적 기준 또는 내충격성 기준에 미달된       

다는 보고하였으며,[29] 또한 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와 ISO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기준에 의한 온라인 구매 안경의 평       

가에 대한 연구에서는 98%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30]      

그리고 2018년에 온라인으로 안경을 판매하는 4개의 사이      

트에 안경을 주문하여, 배달된 안경을 평가하였을 때 고객       

의 편안함에 대해서 70%는 불편하고, ANSI와 ISO 기준       

을 벗어난 비율이 84%에 이른다고 보고하였고,[31] AOA(The      

American Optometric Association)의 연구에서는 온라인으    

로 주문한 처방 안경의 44.8%가 부정확한 처방을 포함하       

거나 눈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안전 표준을 충족하지 않는       

다는 결과도 발표되었다.[32] 이와 같이 해외 검안사와 안       

전문가들과 관련된 단체들의 연구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시력보정용안경의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2018년 뉴욕타임지에서도 와비파커(Warby Pa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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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송된 안경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33] 이와       

같이 온라인을 통한 시력보정용안경의 경우에는 다양한 착      

용과 관련된 또는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안경테가 공산품이 아닌 의료기기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안경테 문제들이 많이 발견되      

고 있으며, 독일과 미국의 경우는 시력보정용안경에 대한      

조제 허용오차 규정을 가지고 있다.[34, 35] 선진국에서는 시       

력보정용안경에 대한 허용오차 규정과 안경테를 의료기기     

로 규정함고 있음에도 온라인을 통한 안경의 구매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공산품인 안경테를 선택하는 것은 온라인을 통      

해 개개인의 취향에 맞추어 선택,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시력보정용안경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히 안경테에 안경렌     

즈를 넣는 과정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        

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2(정의) 3에서 “ 안경(시        

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라       

고 되어 있는데, “조제”라는 의미가 환자를 검사하여 처방       

에 의해 안경을 설계, 만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2021년 안경구매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      

자의 82.8%가 온라인에서 시력보정용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이 가능하더라도, 안경원에서 시력 교정장치를 구입     

할 것이라는 응답이 나타났다. 안경 사용자의 64.6%가 안       

경테 구입 시 안경사의 전문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며, 안경렌즈 구입 시에는 사용자의 75.7%가 전문 컨설팅       

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콘택트렌      

즈 구입 시에는 5명 중 4명 이상이 구입 시 안경사의 전          

문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타났다.[36] 시력보정용     

구를 착용하는 환자들은 시력보정용구의 중요성을 잘 알      

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업체는 실증결과가 좋지 않아 계획을 철회하는 경우, 실       

증 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점들에 의한 피해와 실증 특례        

기간 이후에 이어지는 안경원들의 피해가 단순하게 업체      

가 철수함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감이 매우       

떨어진다. 현재 상황에서 온라인 업체가 안경업계의 후발      

업체로서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은 업무 확대가 아닌 단순        

한 가격경쟁력뿐이다. 이런 가격경쟁의 문제점들은 국가     

에서 정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환자를 검사하고, 처방하       

여 안경을 조제, 조정, 판매하는 안경사들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안경사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심각       

한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그리고 실증특례기간이 지난       

후에 업체가 원하는 것처럼 실행이 된다면 공간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는 온라인을 통해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있는       

해외 업체가 한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도       

안경원의 법인화 설립이 불허됨으로 대규모 외국자본의     

유입을 막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는 순간 한국의       

안경테와 시력보정용안경의 시장은 매우 급속하게 외국자     

본에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 업체의 기획안은 국내 안        

경 산업시장의 문을 대규모 외국 자본에 문을 자동으로       

열어 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        

기 위해서 업체와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         

이다. 따라서 매우 무책임한 일들을 업체에서 기획하고 정       

부가 인정을 해주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굴절이       

상자의 증가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시력보정      

용구가 필요한 국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고민한다면 안       

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시력보정용안경에 대한     

건강보험의 지원 등과 같은 국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        

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방안을 고민해야 만 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업체에서 제출한 실증특례 계획서의 문      

제점들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계획서는 철저한 검증과 기      

획에 의한 계획서가 아니다. 이러한 기획은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며, 이미 온라인 판매를 시행하는 나라들의      

안전문가들도 이러한 판매 방식에 반대하고 있고, 온라인      

을 통해 구매한 안경들의 품질 문제, 안정성문제, 조제 오        

차 등 문제점들에 대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의 만족도 향상이 아닌 국민의 안 보건에도 악영향       

을 미칠 것이며, 고용창출이 아닌 안전문가인 안경사의 감       

소를 유도해 국민시력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해외       

의 경우와 한국의 시스템이 매우 다른데 일방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따라하      

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획은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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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보정용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위한 계획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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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광주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 광주광역시 62287
2마산대학교 안경광학과, 교수, 마산 51217

 투고일(2021년 8월 31일), 수정일(2021년 9월 14일), 게재확정일(2021년 9월 27일)

목적: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하려는 계획서의 문제점들을 연구하였다. 방법: 업체            

에서 제출한 계획서 내용들을 분석하였으며, 현행 법률과 해외사례들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확인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온라인을 통해 시력보정용 안경의 주문, 조제, 판매를 하려는 계획서의 내용은 현실과 맞지 않고, 현행 법률               

을 위반하고 있으며, 온라인 판매를 미리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에서도 안경의 질, 안경테의 문제, 조제된 안경               

의 광학적인 문제 등과 같이 다양한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한 시스템이 한국과 외국은 다르              

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안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검안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시키거나 시             

력보정용안경에 대한 건강보험의 지원 등과 같은 국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방안을 고민해              

야만 한다. 결론: 업체에서 제출한 계획서의 내용은 매우 부실하며, 현실과 맞지 않고, 많은 문제를 유발 하며, 현                

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은 실행되어서는 안된다.

주제어: 검안사, 조제 안경사, 조제된 안경, 시력교정용 안경렌즈, 시력보정용안경




